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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predictors of successful aging in older Korean women based on 
a recent mid-range nursing theory, the Successful Aging Theory (SAT). Methods: This study utilized a descriptive 
correlational design. The convenience sample was composed of 174 older women living in the community. 
Successful aging was measured using the Successful Aging Inventory (SAI). Transcendence was measured using 
the Self-transcendence Scale (STS). Adaptation was measured using the Coping behavior scal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identify significant predictors of successful aging. Results: Transcendence, adaptation, and 
religion were shown to be predictive of successful aging. This regression model explained 56% of the variance in 
successful aging. The factor with the highest influence was transcendence which explained 52% of the variance. 
Conclusion: Gerotranscendence-promoting interventions can be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caring for older 
Korean women. Adaptation and spirituality should be included in a holistic aging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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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1.0%를 차지

하였으며 미국의 경우는 13.0%에 달했다. 인구추이에 의하

면, 우리나라 노인 비중은 2026년에는 20.8%, 미국은 2026

년에 20.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0; U.S. Census Bureau, 2010). 이와 같은 노인인구 증

가 비율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령

자 삶의 질과 돌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노인인구 

급증 현상은 젊은 세대와 사회에 부양부담과 책임을 가중

시키며 국가 정책 변화에 큰 과제를 안겨주게 되었다. 또한 

노년기에 심화되는 생리적 노화와 사회 심리적 변화로 인

해 노인 자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노화와 노년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부정적 

관점의 노년기 삶을 보다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관점으로 

보고자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특히 Rowe와 Kahn (1987, 

1997)의 성공적 노화 개념과 이론은 북미와 유럽 선진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널리 보급되면서 노년기 삶에 대한 

희망적 관점과 열망을 갖게 하였다. 

사회심리학적 관점과 생의학적 관점에서 개발된 성공적 

노화 이론에서는 질병과 장애, 인지 및 신체 기능, 심리적 요

소와 사회활동 등을 성공적 노화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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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년기는 죽음을 앞두고 생을 회고

하며 죽음 이후의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기이다. 머

지않아 겪게 될 불가항력의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보는 초월

적 존재와 죽음 이후의 세계, 삶의 회고와 수용 등이 생의 어

떤 주기에서 보다 절실하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성공적 노화 이론들은 간호 대상자의 총체적 안녕을 

도모하는 전인간호활동을 충분히 가이드하기 어렵다. 이러

한 맥락에서 볼 때 Flood (2005)가 개발한 Successful Aging 

Theory (SAT)는 노인의 신체, 정신, 영적 건강을 총체적으

로 돌보는 간호활동과 연구에 유용한 이론적 기틀을 제공한

다. SAT의 개념적 틀은 Roy의 적응이론(Adaptation theory)과 

Tornstam의 초월감 이론(Thoery of Gerotranscendence)에

서 도출되었다(Flood, 2005; Roy, 1997; Tornstam, 1997). 

SAT에서는 노화를 단순에서 점차 복잡한 적응으로 진행

되는 점진적 진행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성공적 노화는 개

인의 선택임을 가정하고 있다(Flood, 2002, 2005). 또한, 자

아도 늙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세계관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세계관에 변화가 올 때 초월감이 형성됨

을 강조하고 있다. 노년기 초월감은 개인에게 내재된 세 가

지 기본요소, 즉 기능적 수행기전(functional performance 

mechanism), 정신내적 요소(intrapsychic factors), 영성

(spirituality)의 변화에 대한 적응 및 대처과정을 거치며 형

성된다(Flood, 2002, 2005). 초월감이 형성된 노인은 죽음

에 대한 불안감소, 의미 있는 활동에의 참여, 대인관계의 변

화, 자기수용, 지혜 등을 보인다(Flood, 2002, 2005).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비록 신체적 기능과 건강을 상실한 상

태일지라도 적응과 대처를 거치며 형성된 초월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만족감을 느끼는 노인이라면 성공적인 

노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 

노년기 적응의 중요성은 기존의 이론 및 연구에서도 주

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이다.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

화 모델(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에서도 

성공적 노화를 성취하는데 적응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Baltes & Baltes, 1990; Rossen, Knafl, & Flood, 

2008). 대처행동은 적응과정에 필요한 기전으로 개인과 환

경의 지속적인 상호과정에서 사용되는 개인의 인지적 행동

이다(McCarthy, 2009; Roy, 1997; Youn & Kim, 1994). 대

처행동을 통해 노인은 노화에 수반되는 피할 수 없는 변화

와 상실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Baltes & Baltes, 1990; 

McCarthy, 2009).

초월감과 대처가 성공적 노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실증적 

자료는 SAT 이론에 근거해 저소득층 노인을 연구한 McCarthy 

(2009)를 통해 제시된바 있다. McCarthy (2009)는 다중회

귀분석을 통해 초월감과 대처가 성공적 노화의 45.4%를 

설명할 수 있으며, 초월감은 대처의 2.5배나 더 설명할 수 

있었음을 밝혔다(McCarthy, 2009). 초월감은 종래의 의학 

및 사회심리학 분야의 성공적 노화 이론들에서 간과되었던 

개념이었지만 통합적 인간 간호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성

공적 노화를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한 결과이

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Flood의 성공적 노화 개념이 소개된

바 없으나, 국외 연구에서는 SAT 구성 요소간의 관계성이 

다음과 같이 검증되었다. 즉, 성공적 노화의 지표인 삶의 목

적 및 의미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Flood, Nies, & Seo, 2010), 

삶의 만족 및 삶의 의미발견과 우울 간의 관계(Flood, 2002, 

2005, 2006), 그리고 삶의 목적과 기능적 수행정도 간의 관

계(Flood & Scharer, 2006) 등이다.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주관적 평가

와 관점에는 차이가 있다. 남성노인들은 사회적 활동과 경

험, 생산성 등에 비중을 두고 성공적 노화를 평가하는 반면, 

여성노인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와 만족, 가족관계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Cheng & Chan, 2006; Park, 2011). 이러

한 의미에서 Rossen 등(2008)은 여성노인 집단만을 구분하

여 성공적 노화를 규명해 보려 했으며, 그 결과 미국 여성노

인 표본에서는 SAT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노년기 변화의 

수용, 의미 있는 관계와 활동 참여, 주관적 건강과 삶의 긍

정적 평가 등이 성공적 노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 수행 시에도 성별에 따

른 모집단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이

유에서 남성 보다는 여성노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

이 크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여성노인은 남녀 성

비 69.8로 노인인구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삶의 질은 남성보

다 낮다는 점이다(Statistics Korea, 2010; Korean Woman's 

Development Institute, 2011). 또한, 건강상태와 경제력은 

성공적 노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 

여성노인은 이 부분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삶의 만족과 성공적 노화를 지각하는 정

도가 다르다는 점은 최근의 국내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

다(Park, 2011; Sung, 2011).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노인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지각하고 있으며 우울증 발생률

도 남성노인보다 높다(Bak, Kim, & Choi, 2010; Lee, 2007). 

경제력의 경우, 여성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6.9%로 남

성노인의 절반 정도 수준에 달하며(Statistics Kore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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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47.2%

이다(Korean Woman's Development Institute, 2011). 그

러므로 우리나라 여성노인들이 이러한 노년기 환경 속에서 

성공적 노화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AT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여성노인

이 성공적 노화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탐색하고, 대상

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건강특성, 특히 주관적 건강상

태에 따른 성공적 노화와의 차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

히 SAT에서 성공적 노화의 결정 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대

처행동과 초월감이 우리나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얼

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 파악해 보려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를 파

악한다.

대상자의 건강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초월감, 대처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성공적 노화 예측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온 신체적 기능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했다는 개인의 자각이며 동시에 삶의 

의미나 목적을 발견하고 초월자와 영적 유대감을 경험하는 

것이다(Flood, 2002, 2005; McCarthy, 2009). 본 연구에서는 

Flood가 개발한 Successful Aging Inventory (personal com-

munication, October 02, 2011)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 초월감

초월감은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실존적이며 초월적인 존

재를 인식하는 인간의 본질이다. 초월감이 형성된 노인은 

일상의 관심에서 벗어나 생의 의미와 목적을 유지하며 다

음 세대를 위해 기여할 것들에 관심을 기울인다(McCarthy, 

2009; Reed, 1989; Tornstam, 1997). 본 연구에서 초월감은 

Reed (1989, 2003)가 개발한 Self-Transcendence Scale 

(STS)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대처행동 

대처행동은 적응과정에 필요한 기전으로 환경을 변화

시키거나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 행동적 노력이다

(McCarthy, 2009; Roy, 1997; Smit, Burton, Klein, & Street, 

1999). 본 연구에서는 대처행동을 노인이 어떤 환경과 상황

에 처했을 때 적응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으로 보았으며 이

를 측정하기 위해 Youn과 Kim (1994)이 개발한 한국 노인

의 대처행동 측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탐색하고, 성공적 노화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이다. 대

상자 선정기준은 65세 이상인 자, 읽고 쓰기가 가능한 자, 

간이인지기능 검사(Short Portable Mental Status Question-

naire-Korean version, SPMSQ-K) (Cheon, Byun, Song, & 

Oh, 2004; Pfeiffer, 1975)로 측정한 점수가 8점 이상인 자, 

그리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자이다. 

대상자 수는 G*Power 3.0.10TM를 사용하여 산출하였

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통계적 검증력(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인 .09를 확보하기 위해 중간수준

의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그리고 예측변수로는 본 

연구의 주요변수와 기존연구에서 밝힌 예측 가능한 변수들

로 총 12개를 입력하여 최소 필요한 대상자수 157명을 산출

하였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8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응답편향이 심한 6개 자료를 제외한 174개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및 측정

1) 인지기능

인지기능이 정상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Pfeiffer (1975)

가 개발한 간이인지기능 검사 한국어판(Short Portable Mental 

Status Questionnaire-Korean version, SPMSQ-K) (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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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4)을 사용하였다. SPMSQ-K는 시간과 장소에 대

한 지남력, 전화번호, 나이, 출생일, 현직 및 전직 대통령 이

름, 어머니 이름, 그리고 계산문제를 포함한 10문제로 구성

되어있다. 인지기능은 10점 만점 중 8점 이상인 경우를 정

상으로 판단한다. 

2) 성공적 노화

Successful Aging Inventory (SAI)의 개발자인 Flood와

의 이메일 교신을 통해 SAI를 제공 받았으며 도구 사용의 허

락을 받았다. 본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미국에서 10

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 전공자가 교정하였다. 

SAI는 20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화에 대한 적응, 창의

성, 문제해결력, 친구관계 양상,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 삶의 

의미와 목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Likert 척도로 각 항

목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자가

보고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내적일관도인 Cronbach's 

⍺=.88, 수렴 타당도 Pearson's r=.51에서 r=.58까지의 범

위, 판별타당도 Pearson's r=-.34에서 r=-.46까지의 범위이다

(personal communication, October 04, 2011).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내적일관도는 Cronbach's ⍺=.86이었다.

3) 초월감

Self-Transcendence Scale (STS)은 자기수용, 변화에 대한 

적응, 죽음의 수용, 지혜 등을 묻는 15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항목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

지 자가보고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Likert 척도이다. McCarthy 

(2009)연구에서 보고한 STS의 내적일관도는 Cronbach's 

⍺=.72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2이었다.

4) 대처행동

대처행동은 Youn과 Kim (1994)의 대처행동 척도로 측정하

였다. 대처행동 척도는 총 22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다. Youn

과 Kim (1994)이 개발 당시 보고한 내적일관도 Cronbach's 

⍺=.68이었다. 또한 요인분석 결과로 신앙에 의지, 문제의 

재정립, 감정표출, 수동적 회피의 4개 요인을 보고하였다. 요

인들 각각의 내적일관도는 신앙에 의지 Cronbach's ⍺=.95, 문

제의 재정립 Cronbach's ⍺=.91, 감정표출 Cronbach's ⍺= 

.75, 수동적 회피 Cronbach's ⍺=.73이었다(Park, 2007).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내적일관도는 신앙에 의지 Cronbach's ⍺= 

.93, 문제의 재정립 Cronbach's ⍺=.82, 감정표출 Cronbach's 

⍺=.71, 수동적 회피 Cronbach's ⍺=.70이었으며, 총 22문

항의 내적일관도는 Cronbach's ⍺=.86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는 2011년 9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구조화된 질문

지와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자는 

간호학을 전공한 연구보조원 2명을 훈련하였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은 D시 소재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기여도, 익명성과 정보비밀의 유지에 대해 

설명한 후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15~20분이었으며 연구자나 

연구보조원이 질문을 읽어주고 대상자가 답을 표기하는 방

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3.2세이었다. 종교는 불

교가 3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독교가 25.3%이

었다. 교육정도는 중졸이 41.4%로 가장 많았고, 94.3%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대상자가 직업이 없었다. 결혼 상태는 

사별한 경우가 51.7%이었고, 현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47.1%이었다. 대상자의 83.3%가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흡연은 98.3%가 하고 있지 않았으며, 

음주는 96.6%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식습관은 

47.1%가 규칙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44.3%가 매우 규칙적

이었다. 수면만족도는 대상자의 36.8%가 좋다고 응답하였

으며 27.0%가 보통이었고 16.7%는 불만족하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66.1%가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

다. 지각된 경제 상태는 70.1%가 보통, 14.9%가 약간 어렵

다, 매우 어렵다고 느낀 대상자는 2.3%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는 종교(F= 

5.71, p<.001)와 식습관(F=8.61, p<.001)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기독교가 불교 혹

은 무교 및 기타 종교를 가진 대상자 보다 성공적 노화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대상자가 

불규칙적으로 하는 대상자보다 성공적 노화를 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나머지 제 변수에 따른 성공적 노화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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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Difference of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uccessful aging

 M±SD t or F or r (p)

Age (year) 65~69
70~74
75~79
80~84
≥85
Mean 

50
48
49
25
 2

(28.7)
(27.6)
(28.2)
(14.4)
(1.1)

49.3±11.5
48.8±12.5
48.2±13.6
48.4±14.8
46.0±7.0
73.2±5.2

0.07 (.99)

0.00 (.96)

Religion Protestant
Catholic
Buddhist
Others

44
37
64
29

(25.3)
(21.3)
(36.8)
(16.7)

52.2±11.4a

50.4±11.8ab

46.1±12.4b

43.7±13.6b

 5.71 (.00)*
a＞b

Education Not educated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23
72
40
33
 6

(13.2)
(41.4)
(23.0)
(19.0)
(3.4)

45.6±12.5
48.7±12.3
49.4±13.2
50.5±13.2
45.0±14.6

0.66 (.61)

Job (income) Have
Non have

10
164

(5.7)
(94.3)

52.8±12.7
48.6±12.7

1.04 (.29)

Spouse With living
Separation by death
Others

82
90
 2

(47.1)
(51.7)
(1.1)

48.9±12.9
48.4±12.6
49.5±20.5

0.03 (.96)

Exercise Yes
No

145
29

(83.3)
(16.7)

49.2±12.7
46.0±12.4

1.25 (.21)

Smoking Yes
No

 3
171

(1.7)
(98.3)

46.6±7.7
48.7±12.8

-0.27 (.78)

Alcohol Yes
No

6
168

(3.4)
(96.6)

45.5±11.0
48.8±12.8

-0.62 (.53)

Regular diet Very regular
Regular
Irregular

77
82
15

(44.3)
(47.1)
(8.6)

51.8±11.8a

47.7±12.1a

37.8±14.5b

8.61 (.00)*
a＞b

Sleep satisfaction Very good
Good
Moderate
Poor
Very poor

32
64
47
29
2

(18.4)
(36.8)
(27.0)
(16.7)
(1.1)

50.7±13.9
48.8±9.3
48.2±14.9
48.2±13.8
29.0±11.3

1.42 (.22)

Sleep duration (time) ＜6
≥6

115
59

(66.1)
(33.9)

49.6±12.1
46.9±13.8

1.32 (.18)

Perceived economic status Very good
Good
Moderate
Poor
Very poor

1
21

122
26
4

(0.6)
(12.1)
(70.1)
(14.9)
(2.3)

55.0±0.0
46.7±16.4
49.3±12.0
47.9±13.6
44.5±10.0

0.38 (.81)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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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Differences of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Subjects' Health (N=174)

Variables Categories  n (%)
Successful aging

M±SD t or F (p)

Subjective health condition Very good
Good
Moderate
Poor
Very poor

3
39
89
34
9

(1.7)
(22.4)
(51.1)
(19.5)
(5.2)

51.6±14.5
49.7±11.4
48.2±12.8
49.9±13.8
43.3±13.7

0.59 (.66)

Chronic disease (number) Non have
1
2
3
4
5

24
64
57
18
8
3

(13.8)
(36.8)
(32.8)
(10.3)
(4.6)
(1.7)

50.2±14.1
50.0±11.0
46.9±12.4
48.0±15.0
45.1±13.6
55.0±12.9

0.69 (.63)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Variables

Variables M±SD
Possible
range

Actual
range 

Successful aging  48.7±12.8  0~80  7~76

Self-transcendence 45.5±6.5 15~60 21~58

Coping behavior  45.6±14.9  0~88  7~83

2. 대상자의 건강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 51.1%, 좋다 22.4%, 

나쁘다 19.5%, 매우 나쁘다 5.2%, 매우 좋다 1.7% 순으로 

나타났으며, 만성질환의 수는 1개인 경우가 36.8%, 2개인 

경우가 32.8%이었고 만성 질병이 없는 경우는 13.8%이었

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성공적 노화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군의 성공적 노화 평균 점수는 

51.6±14.5점으로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군의 평균점수 

43.3±13.7점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만성질환 수에 따른 성공적 

노화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2). 

3. 성공적 노화, 초월감, 대처행동 간의 상관관계

Successful Aging Inventory (SAI)로 측정한 성공적 노화

는 평균 48.7±12.8이었으며, 이는 도구의 가능한 점수 범

위인 0~80점의 중간을 조금 넘는 정도의 점수이었다. Self- 

Transcendence Scale (STS)로 측정한 대상자의 초월감은 

45.5±6.5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대처행동의 평균은 

45.6±14.9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Table 3). 성공적 노화

와 예측변수인 초월감과 대처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Table 4). 초월감과 성공적 노화 간에는 

강한 순상관관계(r=.72, p<.001)를, 대처행동과 성공적 

노화 간에는 중간정도의 순상관관계(r=.55, p<.001)를 나

타냈다. 즉 초월감이 높을수록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할수록 

성공적 노화를 더 잘했다.

4. 성공적 노화 예측 요인

성공적 노화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단계 다중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에 차이를 

나타냈던 종교와 식습관을 포함하여 주요 변수인 초월감

과 대처행동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는 최종변수는 초월감, 대처행동, 종

교의 더미변수인 기독교 순으로 도출되었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r=.13~.57로 존재하였으나 공차한계

(tolerance)가 .67~.91로 높으며,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도 1.09~1.59이므로 다중공선성(multi-

collinearity)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Tables 4, 

5). 성공적 노화의 총 변량 중 초월감이 52%를 설명하였으

며, 대처 행동은 3%, 종교의 더미 변수인 기독교는 1%를 설

명하였다. 즉, 세 가지 요인이 성공적 노화의 총 56%를 설

명한 것으로 초월감이 높을수록, 대처행동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기독교가 비기독교보다 성공적 노화를 잘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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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Variables
Successful aging Self-transcendence Coping behavior Religion

r (p) r (p) r (p) r (p)

Successful aging 1 .72 (.00) .55 (.00) .25 (.00)

Self-transcendence 1 .57 (.00) .13 (.03)

Coping behavior 1 .29 (.00)

Religion (dummy) 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for Successful Aging

Final predictors R2 change Cumulative R2 Standardized β   t   p

Self-transcendence .52 .52 .61   9.02 ＜.001

Coping behavior .03 .54 .17   2.69   .008

Religion .01 .56 .12   2.28   .024

R=.75 R2=.57 Adj R2 =.56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 이론(SAT)을 근거로 우리나

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실태와 이에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성공적 노화의 예측요

인으로 밝혀진 인구학적 변인들과 SAT이론에서 제시한 초

월감과 대처행동이 본 연구대상자의 성공적 노화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었는지 논하고자 한다. 

성공적 노화 도구(SAI)로 측정한 본 연구대상자의 성공

적 노화 점수는 48.7±12.7이었으며, 같은 도구로 측정한 

미국 저소득층 노인의 평균 62.53±9.32보다 현저히 낮았

다. McCarthy (2009)는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정도를 따

로 분리하여 보고하지 않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

다고 보고하였는데 평균 62.53±9.32은 특이값을 제외한 

자료들의 평균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료에서도 Boxplot

에서 제시하는 특이값 두 개를 제외하고 평균을 재 산출하

여 보았다. 이로 인해 본 연구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평균은 

49.16±12.12로 조금 높아졌으나 여전히 미국 저소득층 노

인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추후 요인분석 연구를 통해 SAI의 

하부영역을 규명하고 영역별 자료를 탐색해 본다면 우리나

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취약 영역을 좀 더 상세히 파악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 검

증 결과, 종교와 식습관이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성별, 나이, 학력,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경제수준, 운

동양상에 따라 차이(Shin & Lee, 2009; Sung, 2011; Youn 

& Kim, 1994)를 보인 국내의 기존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

이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연구대상자가 기존 연구에서는 

남녀 노인을 모두 포함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만

을 포함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과 분포의 차

이가 기존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산출하는데 영향을 미쳤으

리라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인 SAI에 포

함된 내용과 구성이 기존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와 다르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성공적 노화 도구는 신체적 

기능, 사회활동, 가족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을 중점적으로 

측정하려고 한 반면, SAI는 삶의 적응과 만족, 관계의 만족, 

영적 측면의 측정을 더 많이 고려한 도구이다. 특히, 주관적 

건강 상태와 만성질환 수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를 보

고한 Sung (2011), Shin과 Lee (2009)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건강상태나 질환수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같

은 도구를 사용한 McCarthy (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였다. 본 연구의 기반이 된 SAT이론의 가정을 지지하는 자

료가 된 셈이다. 즉, 성공적 노화는 노년기의 기능적 손상

이나 질환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오히려 삶의 목적과 만

족 혹은 영성에 의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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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초월감과 대처행동으로 조작적 정

의되어 측정된 적응, 그리고 성공적 노화 간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초월감과 성공적 노화 간

의 강한 순 상관관계, 대처행동과 성공적 노화 간의 중간정

도의 순 상관관계는 McCarthy (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또한, 이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초월감과 대처

행동은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성공적 노화의 예측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초월감은 가장 설명력이 큰 변인으로 예측 요

인들의 총 설명력 중 52%를 설명하였다. SAT 이론에서도 

주장하듯이 초월감은 적응과 대처를 통해 형성되며 결국 

성공적 노화를 이끌어 내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즉, 초월

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적응과 대처가 필요한데, 특히 노

년기에는 개인에게 주어진 현실과 신체적 제한을 수용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과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 사소한 일에 허

비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는 것 등이 적응과정에서 필

요하다. 이 같은 적응과정을 통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

며 지혜를 얻고 의미 있은 활동을 추구하는 등 결국, 초월감

이 완성된다. 초월감은 결국 의미와 목적 있는 삶을 이끌고 

만족감을 주는데 Flood (2005)는 삶의 의미 및 목적과 만족

감을 성공적 노화의 지표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예측요

인으로 도출된 인구학적 변인은 기독교인 종교였다. 이러

한 결과는 영적관점이나 종교성이 정신내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기능적 수행기전에 적응력을 높여 성공적 노화를 

증진시킨다는 SAT이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이와 관련

하여 SAT에서는 영적 관점을 풍부하게 기르기 위해 창조적 

활동과 자기통제에 힘쓰고 부정적 감성은 줄여갈 것을 제

안한 바 있다. McCarthy (2009)의 연구에서는 초월감과 대

처가 성공적 노화의 45.4%를 설명할 수 있었으며, 이 변량 

중 2/3 정도는 초월감으로, 1/3 정도는 대처로 설명할 수 있

었던 결과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초월감과 대처가 설명할 

수 있는 변량인 52% 중 초월감이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었

고 대처행동이 설명할 수 있는 변량은 불과 3% 정도에 그쳤

다. 이러한 차이는 각기 다른 나라의 표본이기에 발생될 수 

있는 표본의 특성차이에서 도출된 결과라 생각할 수도 있

으며, 측정도구 선택에 따른 결과 차이일 가능성으로도 볼 

수 있겠다. McCarthy (2009)는 대처를 Proactive Coping 

Inventory (PCI)의 7개 하위 영역 중 하나인 주도적 대처

(proactive coping)영역 1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주도적 대처 영역은 PCI 척도 중 일부이고, 노인을 대상으

로 개발된 도구가 아니며, 우리나라 노인에게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도구이므로(Greenglass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대처를 연구할 목

적으로 개발한 도구이자 도구검증을 거친 대처행동 척도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두 측정개념 간의 이론적 정의가 일치

하는 점으로 보아 동일한 속성과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도구

라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와 McCarthy 

(2009) 연구결과에서의 설명력에는 차이가 발생했다. 결

과의 차이가 표본에 의한 것인지, 선택 도구에 의한 것인

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추후 연구들을 거치

며 결론지어야 할 문제라 본다. 

우리나라 여성노인은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우울증 발생

률이 높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자식의 성공이나 관심 속에

서 찾으려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정도는 미국의 저소득층 

집단의 성공적 노화 수준 보다 낮았다. 자기 자신과 환경을 

수용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

록 격려하고 영적 성찰과 긍정적 가치관을 증진시킬 수 있

는 계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Rossen 등(2008)도 노인을 

돌보는 건강요원들에게 여성노인들이 노년기 신체, 환경, 관

계의 변화들을 최선을 다해 수용하며 살 수 있도록 끊임없

이 격려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Flood (2006)는 스토리

텔링, 노래 부르기, 그림그리기와 같은 창조적인 활동이 우

울을 경감시키고 성공적 노화를 촉진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보고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노인을 위해 성공적 노화

를 촉진 시킬 수 있는 창조적 활동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

여 적극적인 간호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SAT는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를 위한 간호활동과 연구에 적용 가능한 이론이다. SAT에서 

주장하는 성공적 노화는 자신의 가치 기준과 삶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 때에만 성취할 수 있다. 따라서 가치기

준이 다른 개개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을 만족스럽게 달

성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활용 가능한 성공적 노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노인을 위해서는 개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노

화로 인한 제한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긍정적 가치관

과 세계관을 확립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성공적 노화를 적

극적으로 성취해 나가도록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성공적 노화 간호이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정도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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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정도는 측정도구의 가능한 점수범

위의 중간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며 국외 연구 보고와 비

교할 때 낮은 수준이었다. 성공적 노화의 예측요인은 초월

감, 대처행동, 종교로 총 5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특히, 

초월감은 인생의 노년기에 형성되는 변화된 세계관이며 동

시에 성공적 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

정되어졌는데 본 연구에서도 성공적 노화를 가장 많이 설

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종교와 영적 측면

을 포함한 노년기 삶에 대한 적응도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영적측면을 포함한 노년기 

삶의 적응과 초월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요

하다고 본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여성노

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성공적 노화는 성별에 따라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남성노인 집단의 연구 혹은 남

녀 노인을 비교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SAT이론에서는 노년

기 변화에 대한 수용과 적응이 초월감을 형성시키는 기본

이 되며, 초월감을 통해 성공적 노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적응과 초월감의 성공적 노화와의 관

계와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한 이들 

변수간의 경로 분석을 제언한다. 성공적 노화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 SAT는 국외에서 개발되어 신뢰도와 수렴, 판별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도를 검증

하였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노인에게 적용한 신뢰도 검증

과 요인분석을 포함한 타당도 검증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반복연구를 제언하며 그 결과들을 근거로 성공적 노화 증

진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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